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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:  레 8:33-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신대 15-3
  :  제사장 : 생존 넘은 생명의 자람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레 8:33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

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

             34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

하신 것이니 

             35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

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

             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

을 준행하니라

 

I.     본문 : 제사장 위임식  the ordination of the priests

   1. 제사장 위임의복  8:1-13

      코헨 kohen

      2절  준비물 : 제사장, 의복, 관유, 수송아지, 숫양 두 마리, 무교병

      3절 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

        4-5절  모세의 집례

      6절  물로 그들을 씻기고(출 29:4)

    아낙사고라스,  소크라테스,  아이소포스(이솝)
    클라테스(디오게네스 제자),  노틀담의 꼽추
    갈릴레오 갈릴레이,  도스토예프스키,  톨스토이
    예레미야
    아브람 :“우르(Ur)를 떠나라”
    총결론 : 나사렛 예수

    요 11:47  이에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모으고

          48 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

          49 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

          50 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을

역사와 제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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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7절  속옷, 띠, 겉옷, 에봇, 에봇장식띠

     8절 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

     9절  머리에 관, 전면에‘여호와께 성결’금패

   10-11절  성막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라

    12절 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붓고, 바르고

    13절  제사장들 속옷, 띠, 관을 씌우고

    •  신약의 성도 : 기름부음 받은자

       고후 1:21 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

       요일 2:20  너희는 기름부음을 받고

                      27 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

 2. 위임제사  8:14-32

 

14-17절 속죄제 18-21절 번제 22-32절 화목제

수송아지 잡고
피: 제단 4뿔에 바름 
나머지는 속죄제대로

숫양머리에 안수
피: 제단 4방에 뿌림
나머지는 번제대로

 숫양머리에 안수
 피 : 오른귀, 손가락, 발가락
      바른 후 제단4방에 뿌림
      나머지는 화목제대로
 소제 : 제사장이 요제 후 번제
              (모세몫 : 가슴)
 관유와 피를 제사장 옷에 뿌리고
 고기와 떡 : 함께 먹고 남은 것은 
            불사름

 3. 위임식  :  부르심에 몰입  8:33-36

    33절   이레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

    34절   너희를 속죄하려 명령하신 것이니

    35절  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라

               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

    36절  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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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   강조점  the emphasis

 

   1. 제사장직의 존귀함  :  의복과 제사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스라엘의 모습과 본질을 대표

       출 28:2 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

             3 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

                 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

       히 5:4  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

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

    •  의복

       사 61:10 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

       롬 13:14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

       갈 3:27  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

 2. not 특정계층  but 대표성

    출 19:6 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

                   24:3 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

    벧전 2:5       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 

    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

            9   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

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

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

   
    계 1:6  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

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

 3. 헌신  dedication

    •  위임속죄제는 지성소 피뿌림 없이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뿌려진다
       즉, 백성의 죄를 담당  :  하나님께 나아감 없이 백성을 위해 드려짐

       마 27:46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

                 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

                  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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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   참제사장  the true priest

    죽음으로 인도

    렘 1:10 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세워 네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

            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 

    1. 죽음으로 새로워지시는 하나님

       •  생명  :  not plastic
                        but eternal dynamics

    2. 죽음과 생성  :  생명의 탄력성

       •  w/o 죽음  :  오직 무지막지한 욕심 뿐

    3. 제물의 죽음  :  죽음을 만나게 함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계와 하나님의

       •  죽음은 존재를 일깨움

    4. 나의 생존적 죽음 만나야  :  더 깊은    나

                        수치와 두려움 가리기에서 자유   존재

    5. 거짓제사장  :  체제의 유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심의 중심 : 소비

       •  소비 for 화려 : 죽음의 은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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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   자기성찰과 적용  awareness n applications

    •  우리는 왕(하나님)같은 제사장(그리스도)들인가

    1. 거듭남  born-again

       종교적 개종인가, 실제적 거듭남인가?

       

존재 본질 생명
▶

영 : 속사람

조건 현상 생존 육 : 겉사람

       고전 15:19 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

                   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

                    불쌍한 자이리라 

    2. 쉐마  listening

       

계시 쓴맛
▶

통회함 : 거듭남

설교 단맛 정당화 : 종교인

       렘 15:16 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

                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

    3. 삶  living

       

제사장 아픔 공감 만물 누림
▶

I am : 우리

ego 껍질 방어 단절뿐 오직 Me : e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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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광야(曠野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육사

  까마득한 날에
  하늘이 처음 열리고
 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

  모든 산맥(山脈)들이  
  바다를 연모(戀慕)해 휘달릴 때도  
  차마 이곳을 범(犯)하던 못하였으리라

  끊임없는 광음(光陰)을  
  부지런한 계절(季節)이 피어선 지고  
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

  지금 눈 내리고  
 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 
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

  다시 천고(千古)의 뒤에  
  백마 타고 오는 초인(超人)이 있어
  이 광야(曠野)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

나누는 시


